
2023년 [하계] 해외어학연수 설문지
학과: 한국어문학과         이름: 김연선

2023년 해외 어학연수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바를 작성해 주시면 차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어학연수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②취업을 위해서     ③목적없이 참가     ④기타(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2. 어학연수 이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익특별반, 토익사관학교 등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②아니오

3. 이번 해외 어학연수 과정을 친구나 선후배에게 얼마나 추천하시겠습니까?

①아주 많이     ●많이     ③보통     ④안함

□ 전체 반응도

□ 연수 만족도

□ 교육생 의견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낮다 기타

해외연수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어떤점이...

연수국가 ○

교육 프로그램 ○

주말 프로그램 ○  

강사진 ○

기숙사 ○

강의실 ○

식사 ○

편의시설 ○

기타()

연수소감 

및 

건의사항

[좋았던점]

- 다양한 프로그램이 짜여져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홈스테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영어 실력

이 향상되었습니다.

[나빴던점]

- 항공편 시간이 전반적으로 나빴습니다.

- 학교 수업의 내용이 언어보다는 문화 목적이었으며 대부분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

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 스케줄이 꽉 채워져 있어 전반적으로 피로했습니다. (전날 11시까지 농구 관람후 다음날 아침 

일찍 집합하는 등)

[이것만은 꼭 개선해 주세요].

- 한국인들보다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있는 반 편성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소감문>
이름: 김연선     학과: 한국어문학과 학번: 202115032

소감문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외국에서 처음으로 생활하게 되어 언어적인 어려움과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에 대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과 외로움도 느껴졌다.

모국어가 아닌 환경에서 영어로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서는 조금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적응해가며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이아가라 
컬리지의 선생님들은 다들 친절하셨고 학생들의 학습에 진심을 다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다.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발표 형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셨다. 나 
또한 처음에는 긴장하며 발표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을 가지며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비치데이, 원더랜드, 농구 관람, 토론토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서 알차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캐나다의 관광지들은 나를 놀라게 
했다. 

캐나다에서의 홈스테이 생활은 캐나다의 일상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친절하고 따뜻한 호스트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호스트 가족 중 한명이었던 제나는 식사를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쉬는 날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놀러가기도 했다. 또한 매일 나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냐며 물어봐주었고 
저녁시간에는 영어로 그들과 의사소통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경험은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는 한달이 매우 긴 시간일 줄 알았지만, 한달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캐나다를 떠나기 마지막 날에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나와 홈스테이 가족들이 울기도 했다. 한달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더 
넒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될 듯한 경험이었다. 이번 어학연수를 기회로 앞으로 영어 실력 증진 시키고 
싶다는 동기를 얻을 수 있었다.


